
12-5-2010 주간 메세지 

금주의 묵상: 잠언 14:1-35 

본문: 시편 30:1-12 

제목: 고난을 통과하여 마침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본문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모든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규례들을 깨달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영광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가에 관해 증거하고 있다. 그가 왕으로 

기름부음받은 이후부터 사울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을 모두 

통과하여 마침내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아 

자신의 궁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 

것이다. 

     이 기도는 마치 사울같은 가짜 왕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기름부음받아 

앞으로 그리스도와 통치하게 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부를 찬양의 

노래이기도 한 것이다. 다윗은 크게 세 가지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도를 시작한다. 

     첫째로, 주께서 마침내 그를 높이셨으며 

그의 대적들이 그를 이기지 못하게 하셨음을 

찬양했다. 

     둘째로, 그가 부르짖었을 때 치유하심을 

찬양했다. 

     셋째로, 그를 죽음같은 무덤으로부터 

끌어내시고 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심을 

찬양했다. 

     다윗은 그를 마침내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노래하라고 말하면서 그의 거룩하심에 감사를 

돌릴 것을 증거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진노는 한 

순간이지만 은총은 평생이라.’고 증거하면서  

‘밤새도록 울음이 지속될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온다.’고 증거했다. 여기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위한 위로의 

메세지가 있다. 사단이 통치하는 밤같은 현 

세상에서 잠시 울음이 지속될지라도 의의 

태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오르는 새 

아침이 올 때에 마침내 기쁨이 오리라는 소망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또 너희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말 4:2,3) 

    뿐만 아니라 “태양은 신랑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그 

떠오름은 하늘 끝에서부터며 그 회전은 

하늘끝까지니 그 열기로부터 숨은 것은 아무 것도 

없도다 ”(시 19:5,6)라고 다윗이 증거함으로써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같이 인자의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마 

24:27)는 주님의 말씀처럼 될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이다. 

     본문에서 다윗은 아주 중요한 자신의 

인생관을 아주 간단하지만 절실하게 증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삶 가운데 위험한 

순간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로, 그는 그가 번영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영적으로 타락할 것을 두려워했다. 다시 

말해서 범사가 잘 될 때에 육신적이 되어 

타락하지 않으려고 조심했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성령 안에서 “그러므로 서 있는 줄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전 10:12)고 경고했다. 

     둘째로, 그는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주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은총으로 그의 산이 굳건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을 때 부르짖으며 

간구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임재가 

없는 그의 삶은 마치 지옥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그는 주님의 임재가 떠나갔을 때 이렇게 

부르짖었다: “내가 구덩이로 내려갈 때 나의 피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이까? 진토가 주를 

찬양하리이까? 그것이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오 주여 들으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나를 돕는 분이 

되소서.”(9,10 절) 

      그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즉시 응답하셨다. 그는 



응답하신 주님께 찬양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으며 주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둘러 주셨나이다. 

이는 나의 영광이 주께 찬송하며 잠잠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드리리이다.”(11,12 절) 

     사단이 통치하는 이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권면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통하여 

위로자이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화평을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로 세상의 통치자(마귀)가 

나타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요 14:27-31). 

동시에 성도들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말씀하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다.’고 너희에게 

일렀던 나의 말을 기억하라. 만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너희도 박해하리라. 만일 사람들이 

나의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요 

15:18-20) 

     주님께서는 겟세마네로 향하여 길을 

가시면서 열 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의 말씀이었다. 그 열한 사도들은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들이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열한 명의 

사도들이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제자들도 모두 

주님을 떠나갔던 것이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지도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 즉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고 증거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으며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분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그분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 (few: 거의 

없다는 뜻).이니라.”마 7:13,14)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마 

7:21)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으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으리라….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대로 상 주실 것이라”(마 10:34-39; 

16:24,27))  

     자신을 부인했는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까지 그분을 

따라가겠는가? 결단해야 할 때인 것이다. 

할렐루야! 



12-5-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of the week: Proverbs 14:1-35 

Main scripture: Psalms 30:1-12 

Subject: Divine blessing through suffering 

     The Holy Ghost testifies how the glory of 

King David had ended up praising the LORD 

God passing through all kinds of suffering to 

understand the laws of God. Since he was 

anointed to be the king of Israel, he had passed 

through the dark valley of death made by King 

Saul. Finally he prayed to the LORD God with 

thanksgiving for deliverance form the hands of 

the enemy at the dedication of his palace. 

 

     This prayer is to be made by the Bride of 

Christ that are anointed with the Holy Spirit to 

reign with Christ in the New Jerusalem after 

they are delivered from the prince of the world, 

the false king as Saul. David began his prayer 

with three kinds of thanksgiving unto the Lord: 

 

     Firstly, he exalted the LORD for making his 

foe to rejoice over him. 

     Secondly, he praised the Lord for healing 

when he cried unto him. 

     Thirdly, He praised the Lord for bringing up 

his soul from the grave as well as the pit. 

 

     Finally David praised the LORD God for his 

blessing, and he encouraged the saints to sing 

unto God for his holiness. ‘For the holiness of 

God, he testified, ‘For his anger endures but a 

moment; in his favour is life: weeping may 

endure for a night, but joy comes in the 

morning.’ We find the message of condolence 

toward the Bride of Christ living in the end time. 

Even though weeping may endure in the world 

as a night where the Satan reigns, joy shall come 

in the new morning when the Lord Jesus Christ, 

the Sun of righteous rise again. God told of this 

through the prophet Malachi: “But unto you 

that fear my name shall the Sun of 

righteousness arise with healing in his wings; 

and ye shall go forth, and grow up as calves of 

the stall. And ye shall tread down the wicked; 

for they shall be ashes under the soles of your 

feet in the day that I shall do this, saith the 

LORD of hosts.”(Mal. 4:2,3) 

 

     King David also testified of the Sun of 

righteous:“Which is as a bridegroom coming 

out of his chamber, and rejoiceth as a strong 

man to run a race. His going forth is from the 

end of the heaven, and his circuit unto the 

ends of it: and there is nothing hid from the 

heat thereof.”(Ps. 19:5,6)  

     Lord Jesus himself also testified of the same 

thing:
 “

For as the lightning cometh out of the 

east, and shineth even unto the west; so shall 

also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be.”(Matt. 

24:27) 

 

     In the main passage, David testifies of his 

view point of life in a simple and serious way. In 

other word, he testified of the crisis of his life so 

that he might fear the LORD God. 

     Firstly, in his prosperity he said, I shall not be 

moved. In other word, he paid attention not to be 

carnally unto corruption under his prosperity. 

Apostle Paul also warned to the saints: 

“Wherefore let him that thinketh he standeth 

take heed lest he fall.”(1Cor. 10:12) 

     Secondly, he cried unto the LORD God in 

trouble when God hided his face even though 

the LORD God made his mountain to stand 

strong. In other word, his life without the 

presence of the LORD God was as the HELL. 

When the presence of God was away from him, 

he cried unto the LORD God: “What profit is 

there in my blood, when I go down to the pit? 

Shall the dust praise thee? shall it declare thy 

truth? Hear, O LORD, and have mercy upon 

me: LORD, be thou my helper.”(ps. 30:9,10)  

     When he cried out, God listened to him and 

answered him right away. He praised the LORD 

God for his answer: 

“Thou hast turned for me my mourning into 

dancing: thou hast put off my sackcloth, and 



girded me with gladness; To the end that my 

glory may sing praise to thee, and not be 

silent. O LORD my God, I will give thanks 

unto thee for ever.”(Ps. 30:11,12) 

 

     We have to understand, we can overcome all 

kinds of suffering through the spiritual 

fellowship in the Comforter, the Holy Ghost, 

when we listen to the voice of the Lord 

encouraging the Bride of Christ living in the 

wicked world. Lord Jesus said to his disciples to 

leave peace with them, and also said, the prince 

of this world comes in advance (John 14:27-31). 

He also said of the various thing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ints and the world: 

“If the world hate you, ye know that it hated 

me before it hated you. If ye were of the 

world, the world would love his own: but 

because ye are not of the world, but I have 

chosen you out of the world, therefore the 

world hateth you. Remember the word that I 

said unto you, The servant is not greater than 

his lord. If they have persecuted me, they will 

also persecute you; if they have kept my 

saying, they will keep yours also. “(John 

15:18-20) 

 

     This was one of the final words for his 

disciples on the way to the Gethsemane. The 

eleven Apostles followed Jesus to the end. This 

message is also given unto the saints of God and 

the Bride of Christ that follow the Lord Jesus. 

 

     There were only eleven Apostles that 

followed Jesus to the end when Jesus was in this 

world. All the other disciples had left the Lord 

Jesus. At that time, many religious leaders as 

well as a lot of people such as Pharisees, 

Sadducees and scribes confessed their faith of 

Jehovah God, and worshipped him. But they 

didn’t believe in Lord Jesus to follow, because 

they didn’t confess Jesus as the Lord God. 

Apostle Paul testified of this: 

“No man can say that Jesus is the Lord, but 

by the Holy Ghost.”(1Cor. 12:3) 

Whosoever believes in Jesus as the Lord must 

walk in his words; this is the only way to 

confess him as the Lord. How Jesus spoke unto 

them that followed him? 

“Enter ye in at the strait gate: for wide is the 

gate, and broad is the way, that leadeth to 

destruction, and many there be which go in 

thereat:  Because strait is the gate, and 

narrow is the way, which leadeth unto life, 

and few there be that find it.”(Matt. 7:13,14) 

“Not every one that saith unto me, Lord, 

Lord, shall enter into the kingdom of heaven; 

but he that doeth the will of my Father which 

is in heaven.”(Matt. 7:21) 

“Think not that I am come to send peace on 

earth: I came not to send peace, but a sword. 

For I am come to set a man at variance 

against his father, and the daughter against 

her mother, and the daughter in law against 

her mother in law.  

And a man's foes shall be they of his own 

household. He that loveth father or moth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and he 

that loveth son or daught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And he that taketh not his 

cross, and followeth after me, is not worthy of 

me. He that findeth his life shall lose it: and 

he that loseth his life for my sake shall find it. 

…Then said Jesus unto his disciples, If any 

man will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For 

the Son of man shall come in the glory of his 

Father with his angels; and then he shall 

reward every man according to his 

works.”(Matt. 10:34-39; 16:24,27) 

 

     Have you denied yourself/? Do you have 

your own cross on your back to carry? And are 

you following his words? Are you going to 

follow him until he appears in the air?  It is the 

right time for us to make resolution! Hallelujah! 


